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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총 297명이며,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지원동기, 학과 만족도, 실습기

관 만족도에서 전문직 정체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으로는 학과 만족도

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이었으며, 설명력은 17.9%였다. 이에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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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influence of incivility and stress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upon professional identity. The 

research subjects are totally 297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fessional ident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reason for application, in the academic department satisfaction, and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institution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indicated that 

the incivility and the clinical-practice stres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nd that the 

clinical-practice stress and the professional identity have a negative correlation. The influential 

element upon professional identity was a conflict with a patient among sub-factors of the academic 

department satisfaction and the clinical-practice stress. The explanation power accounted for 

17.9%. Accordingly, to improve the professional identit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of reducing and coping with the clinical-practice stress. And a specific plan is necessary 

for increasing the satisfaction with the academic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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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상실습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임상실습 시간은 치위생(학)과 인증평가

원의 기준안에서 500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복연 

등[1]의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표준(안) 연구에서는 지

역사회 구강 보건학 실습을 포함한 780시간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로 학생이 교내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 수행하고 적용

하는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의무와 책

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기존 연구에서 치위생

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대와 함께 사회와의 관계 속

에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적응, 대인관계 

스트레스, 무례함 등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생각은 회의

적이며 부정적이다 하였고, 이런 낯선 실습환경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이나 진로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2-5].

무례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으로 정의하며, 근무

지에서의 무례함은 타인을 헤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근무지에서의 규범을 위반하는 낮은 강도의 일탈 행동

과 상호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6,7].

이러한 무례함을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면 

대인불안 수준과 감정노동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8] 이

로 인해 실습생은 소진될 수 있으며,[9] 이러한 무례함

의 경험이 쌓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의 높아진다

는 결과를 보였다[10,11].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실습

생은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며,[4,6] 진로정체감에도 부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5,11].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은 대부분 전공에 대한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전에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직면하

는 부정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

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으로 이어져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반감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교교육과 임상실습 사이의 괴리감, 모호한 실습생의 

역할, 낯선 환경, 피로감, 미숙한 역량, 인간관계의 어려

움 등[10]으로 나타났고, 학생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

가 무례하거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경우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와 같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

트레스는 실습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미래의 진

로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무례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시뮬레이

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6,12].

전문직은 고유의 특별한 지식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이며, 전문직 

정체성은 스스로의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지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13,14]. 치위생직에 대한 정체

성을 가지는 것은 개인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

을 지니고 보다 나은 질적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

게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전문직 정체성 확립은 필요하다

[5,14]. 이를 위해서는 치위생 관련 교양, 이론 및 교내·

외 실습 교육 과정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자신

감, 자존감 등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개인 특성이 중요

하다. 선행연구에서 이선미 등[15]은 임상실습이 다양

한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전공에 대한 부적합성

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언급하였고, 오재우 

등[1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정에서 지각된 감정노

동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및 타 직업의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전문 직

업관을 가질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업무 수행 능

력과 조직몰입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다고 하였다. 치과

위생사는 보건의료직 중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치과위

생사 개인의 전공유지와 직업적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전문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14,17-19].

최근 치위생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치과조직문화와 

전문직 정체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20], 임상실

습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21],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 정체성이 소진에 미

치는 영향[2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에 관

한 연구[23]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나 전문직 정체

성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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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전문

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

의 긍정적인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 전공 학

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임

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다. 셋째,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

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

인(1041455-202102-HR-003-01)을 거쳐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은 강원도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 

2∼4학년으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

하였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α=0.05, 검정력 0.95 

수준으로 산출하여 도출된 결과 230명을 기본으로 하

고 온라인(네이버 폼)조사로 인한 설문 회수율 저조와 

분석과정 중 결측값으로 제외될 것을 고려하여 적정 추

가 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설문 수를 추가 반영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하여 안내 및 동의한 대

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네이버폼을 활

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6월 24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결과 315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8부를 제외한 최종 297명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의 무례함은 선행연구 

중 Maureen Anthony와 Joanne Yastik[24]가 개발

한 측정도구 UBCNE를 바탕으로 Jo와 Oh[25]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한국판 무례함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Beck와 

Srivastava[26]가 개발하고 Kim과 Lee[27]가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는 김

형미[28]의 연구를 참고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 대상자

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Table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 Female

Grade 3rd / 4th

Religion Yes / No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 Own interest and 

aptitude / High employment rate /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 Etc

Last semester’s grades <2.5 / ≥2.5, <3.0 / ≥3.0, <3.5 / ≥3.5, <4.0 / ≥4.0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 / Poor / Moderate / Good / Very good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 2 / 3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 University·general hospital / Etc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 / Poor / Moderate / Good / Very good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 No

Patient · Protector

Dental hygienist

Doctor

Nurse assistant

Incivility 

Exclusion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Contempt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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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Undesirable role model

Practice work burd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flicts with patients

Professional 

identity

Sense of calling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설문문항은 총 67문항이며 일반적 특성은 15문항, 

무례함은 13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문항, 전문

직 정체성은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중 무례함

과 임상 실습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은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무례함은 Cronbach’s 

α는 0.863,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Cronbach’s α는 

0.864, 전문직 정체성은 Cronbach’s α는 0.848로 나

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

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임

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독립표본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 

Schffe test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

레스, 전문직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

은 여학생 286명(96.3%), 남학생 11명(3.7%), 학년은 

3학년 195명(65.7%), 4학년 102명(34.3%), 종교가 있

음 70명(23.6), 없음 227명(76.4%)이었다. 지원동기는 

높은 취업률 102명(34.3%), 주변권유 82명(27.6%), 본

인의 관심 및 적성 55명(18.5%), 성적(수능내신)맞춤지

원 33명(11.1%),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22명(7.4%), 

기타 3명(1.0%)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학기 학점은 

3.0이상∼3.5미만 102명(34.3%), 3.5이상∼4.0미만 

94명(31.6%), 4.0이상 59명(19.9%), 2.5이상∼3.0미만 

31명(10.4%), 2.5미만 11명(3.7%)순으로 나타났다. 학

과 만족도는 보통 144명(48.5%), 만족 121명(40.7%), 

불만족 19명(6.4%), 매우 만족 9명(3.0%), 매우 불만족 

4명(1.3%)순이었으며, 임상실습 횟수는 1회 169명

(56.9%), 2회 111명(37.4%), 3회 17명(5.7%)순이었다. 

지난학기 임상실습 기관은 치과병·의원 185명(62.3%), 

대학·종합병원 103명(34.7%)순이었으며, 실습기관 만

족도는 만족 123명(41.4%), 보통 96명(32.3%), 불만족 

39명(13.1%), 매우 만족 25명(8.4%), 매우 불만족 14

명(4.7%)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간 중 무례함을 경험

한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135명(45.5%), 의사 62명

(21.9%), 환자·보호자 35명(11.8%), 친구나 동료 34명

(11.4%), 간호조무사 22명(7.4%)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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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97)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11(3.7)

Female 286(96.3)

Grade
3rd 195(65.7)

4th 102(34.3)

Religion
Yes 70(23.6)

No 227(76.4)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82(27.6)

Own interest and aptitude 55(18.5)

High employment rate 102(34.3)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22(7.4)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33(11.1)

Etc 3(1.0)

Last semester’s 

Grades

<2.5 11(3.7)

≥2.5, <3.0 31(10.4)

≥3.0, <3.5 102(34.3)

≥3.5, <4.0 94(31.6)

≥4.0 59(19.9)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 4(1.3)

Poor 19(6.4)

Moderate 144(48.5)

Good 121(40.7)

Very good 9(3.0)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169(56.9)

2 111(37.4)

3 17(5.7)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185(62.3)

University·general hospital 103(34.7)

Etc 9(3.0)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 14(4.7)

Poor 39(13.1)

Moderate 96(32.3)

Good 123(41.4)

Very good 25(8.4)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34(11.4)

No 263(88.6)

Patient · Protector
Yes 35(11.8)

No 262(88.2)

Dental hygienist
Yes 135(45.5)

No 162(54.5)

Doctor
Yes 65(21.9)

No 232(78.1)

Nurse assistant
Yes 22(7.4)

No 275(92.6)

3.2 대상자의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

임상실습 중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무례함은 5점 

만점에 평균 1.81±0.84점으로 하위요인별 결과는 멸

시 2.09±1.15점, 배타 1.74±0.79점, 거절 1.49± 

0.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으로 평균 2.43± 

0.72점이었고, 하위요인별 결과는 실습 교육 환경 3.08 

±1.01점, 실습업무 부담 2.76±0.93점, 바람직하지 못

한 역할 모델 2.58±0.99점, 대인관계 갈등 1.87± 

0.77점, 환자와의 갈등 1.80±0.70점으로 순이었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12±0.55

점으로 하위요인별 결과는 위임된 권한 발휘도 

4.47±0.59점, 전문직 단체 활용도 4.28±0.66점, 직업

적 소명의식과 윤리강령 준수도는 4.06±0.73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보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학문적 역량 

강화욕구 3.73±0.7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N=297)

Variable Min-Max Mean±SD

Incivility 1-5 1.81±0.84

Exclusion 1-5 1.74±0.79

Contempt 1-5 2.09±1.15

Refusal 1-5 1.49±0.82

Clinical practice stress 1-5 2.43±0.72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1-5 3.08±1.01

Undesirable role model 1-5 2.58±0.99

Practice work burden 1-5 2.76±0.93

Interpersonal relationship 1-5 1.87±0.77

Conflicts with patients 1-5 1.80±0.70

Professional identity 1-5 4.12±0.55

Sense of calling 1-5 4.06±0.73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1-5 3.73±0.77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1-5 4.47±0.59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1-5 4.06±0.73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1-5 4.2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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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7)

Characteristics All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11(3.7) 1.33±0.40 -3.816

(0.01)**

2.11±0.83 -1.486

(0.138)

4.04±0.40 -0.511

(0.609)Female 286(96.3) 1.83±0.85 2.44±0.72 4.12±0.55

Grade
3rd 195(65.7) 1.72±0.80 -2.716

(0.01)**

2.31±0.71 -4.156

(0.001)***

4.13±0.56 0.225

(0.822)4th 102(34.3) 2.00±0.90 2.67±0.69 4.11±0.53

Religion
Yes 70(23.6) 1.88±0.92 0.759

(0.449)

2.48±0.80 .681

(0.497)

4.12±0.56 -0.094

(0.926)No 227(76.4) 1.79±0.82 2.42±0.70 4.12±0.55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82(27.6) 1.78±0.74

1.108

(0.356)

2.39±0.67

1.247

(0.287)

4.21±0.55

3.448

(0.01)**

Own interest and aptitude 55(18.5) 1.63±0.72 2.33±0.65 4.25±0.45

High employment rate 102(34.3) 1.90±0.98 2.42±0.76 4.01±0.59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22(7.4) 1.90±0.75 2.68±0.68 4.14±0.43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33(11.1) 1.85±0.83 2.53±0.87 4.09±0.53

Etc 3(1.0) 2.43±1.30 2.97±0.29 3.24±0.36

Last 

semester’s 

Grades

<2.5 11(3.7) 1.63±0.60

0.244

(0.913)

2.25±0.79

1.594

(0.176)

3.92±0.58

1.459

(0.215)

≥2.5, <3.0 31(10.4) 1.73±0.90 2.18±0.78 3.99±0.79

≥3.0, <3.5 102(34.3) 1.82±0.89 2.41±0.73 4.09±0.50

≥3.5, <4.0 94(31.6) 1.83±0.81 2.51±0.69 4.18±0.55

≥4.0 59(19.9) 1.85±0.85 2.51±0.70 4.20±0.45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a 4(1.3) 2.23±0.58

5.690

(0.001)***

2.71±1.14

6.526

(0.001)***

3.56±0.29e

12.856

(0.001)***

Poorb 19(6.4) 2.51±0.91cde 2.98±0.52d 3.76±0.55de

Moderatec 144(48.5) 1.87±0.89b 2.53±0.70d 3.98±0.57de

Goodd 121(40.7) 1.66±0.74b 2.23±0.70bc 4.33±0.43bc

Very goode 9(3.0) 1.32±0.48b 2.22±0.76 4.60±0.36abc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a 169(56.9) 1.74±0.81
2.070

(0.128)

2.31±0.71b

6.302

(0.01)**

4.13±0.53
0.163

(0.850)
2b 111(37.4) 1.94±0.89 2.62±0.68a 4.11±0.57

3c 17(5.7) 1.73±0.82 2.38±0.89 4.06±0.66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185(62.3) 1.80±0.86

0.314

(0.731)

2.40±0.73

0.420

(0.658)

4.09±0.58

1.757

(0.174)
University·general hospital 103(34.7) 1.85±0.84 2.48±0.72 4.20±0.51

Etc 9(3.0) 1.64±0.64 2.53±0.44 3.96±0.34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a 14(4.7) 2.78±1.21cde

36.649

(0.000)

3.00±0.81de

30.005

(0.001)***

4.02±0.62

3.810

(0.01)**

Poorb 39(13.1) 2.64±1.01cde 2.97±0.62de 3.96±0.64

Moderatec 96(32.3) 2.00±0.74abde 2.70±0.55de 4.02±0.47

Goodd 123(41.4) 1.41±0.46abc 2.13±0.61abc 4.22±0.55

Very goode 25(8.4) 1.23±0.42abc 1.75±0.68abc 4.33±0.51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34(11.4) 2.19±0.98 2.803

(0.01)**

2.75±0.55 3.453

(0.001)***

4.21±0.46 0.955

(0.340)No 263(88.6) 1.77±0.81 2.39±0.73 4.11±0.56

Patient ·  

Protector

Yes 35(11.8) 2.12±0.93 2.185

(0.05)*
2.73±0.79 2.643

(0.01)**

4.23±0.52 1.206

(0.229)No 262(88.2) 1.78±0.83 2.39±0.71 4.11±0.55

Dental 

hygienist

Yes 135(45.5) 2.35±0.89 11.656

(0.001)***

2.80±0.61 8.831

(0.001)***

4.07±0.55 -1.559

(0.120)No 162(54.5) 1.36±0.46 2.13±0.67 4.17±0.55

Doctor
Yes 65(21.9) 2.25±0.77 4.906

(0.001)***

2.74±0.60 4.471

(0.001)***

4.23±0.55 1.862

(.064)No 232(78.1) 1.69±0.82 2.34±0.73 4.09±0.55

Nurse 

assistant

Yes 22(7.4) 2.57±0.99 4.489

(0.001)***

3.05±0.53 4.284

(0.001)***

4.17±0.57 0.407

(0.684)No 275(92.6) 1.75±0.80 2.38±0.71 4.12±0.55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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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스트레

스,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무례함을 살펴보면, 성별(<0.01), 학년

(<0.01), 무례함 경험 대상자로 친구나 동료(<0.01), 환

자·보호자(<0.05), 치과위생사(<0.001), 의사(<0.001), 

간호조무사(<0.001)에서 유의수준(<0.05, <0.01, 

<0.001)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과 만족도(<0.001)와 실습기관 만족도(<0.001)에서

도 집단 간 무례함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학

과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평균 2.51점, 매우 만족은 평

균 1.32점이었고, 실습기관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

족이 평균 2.78점, 매우 만족은 1.23점으로 학과 만족

도나 실습기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무례함 정도가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학년

(<0.001)과 무례함을 경험한 대상자로 친구나 동료

(<0.001), 환자·보호자(<0.01), 치과위생사(<0.001), 의

사(<0.001), 간호조무사(<0.001)에서 유의수준(<0.01, 

<0.001)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과 만족도(<0.001)와 임상실습 횟수(<0.01), 실습기

관 만족도(<0.001)에서 집단 간 스트레스 평균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학과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평균 

2.9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평균 2.22점

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습기관의 횟수는 2회가 평균 

2.62점, 1회가 평균 2.31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

다. 실습기관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평균 3.0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1.75점으로 낮게 나타나 

학과 만족도와 실습기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

스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 전문직 정체성을 살펴보면, 지원동기(<0.01), 

학과 만족도(<0.001), 실습기관 만족도(<0.01)의 집단 

간 평균 차이 있었고, 학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평균 

4.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은 평균 3.56점

으로 낮게 나타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전체

성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과의 상관

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무례함

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696)는 정적관계가 있었으

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r=-0.150)은 

부적 상관관계의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297)

Variable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Incivility 1

Clinical 

practice stress
0.696** 1

Professional 

identity
-0.068 -0.150**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N=297)

Variable B SE β t F

Constant 3.462 0.170 20.419

33.285Department satisfaction 0.279 0.041 0.358 6.745

Clinical practice stress

(Conflicts with patients)
-0.154 0.042 -0.196 -3.688

R2=0.185, adj R2=0.179, p<0.000

3.5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변수로 확인된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임상실습기관 

만족도와 주요변수인 무례함과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전문직 정체성은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ubin- 

Watson 통계량은 2.067으로 잔차의 자기 상관관계는 

없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 값은 0.984으로 0.1이상

이었으며, VIF값은 1.017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건을 충

족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33.285, p<0.001), adj R2=0.179으로 설명력은 

17.9%였다.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으로 학과만족도(β

=0.358 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

자와의 갈등 (β=-0.196 p<0.001)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로 국민들은 건강한 삶의 

질을 향한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였고, 구강건강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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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질의 주요 척도가 되었다. 이에 구강건강관리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

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고, 치과위생사

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강화해야할 뿐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 확립도 중요하다[1,15,29].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직업을 전

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전문직 정

체성 형성’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직업적 자아를 통

합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동기, 행동습관을 지

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교정해 가는 것을 말한다[30].

직업적 자아는 공식적인 학교교육과 계속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대학의 교육과정 중 현장 임상

실습이 직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31]가 

있었다. 그러므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사

회라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올바른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에

서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21,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필수적

이고 중요한 교육의 영역인 임상실습의 과정에서 무례

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경험

한 무례함의 평균 점수는 1.81/5점으로 나타났다. 양희

모 등[11]의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평균은 2.49점, 송정희 등[5]은 2.36점, 염은이[8]는 

3.02점, 조수옥 등[25] 3.03점, 김지선[33]은 3.11점, 

구상미 등[17]은 2.6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무례

함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측

정도구를 번역하여 한국어판 도구로 타당화 하였으나 

국내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34]과 

무례함의 상황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이 동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비의도적이고 불명확한 행동 특

성들로 간과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현장은 많은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례함이 발생하기 쉽지

만, 학생들은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경험한 

무례함을 덮어두는 경향이 본 연구의 무례함 점수에 영

향을 미친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무례함에 대

한 포괄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35].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43/5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

사한 선행연구에서 최성숙 등[3]은 3.61점, 최정희[23]

는 2.79점으로 나타났고,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노윤구[36]는 2.71점 이현정[37]은 3.17점, 

양희모[11]는 2.94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 타 보건 전

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은 방사선과 학생

[38] 2.75점, 물리치료학과 학생[39] 2.76점으로 연구

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성향 및 대학, 

학과별 특성의 실습운영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

어 진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점수는 4.12/5점

으로 나타났고, 치위생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선미[15]의 연구에서는 3.02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에서의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한 김형미 등[13]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점수가 3.72점, 구자영 등[20]의 연구에서는 

3.75점, 이선미[31]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측정은 김형미 등[28]

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치위생 전공 

학생에 맞게 수정·보완 후 조사하였다. 그동안 치위생 

분야 및 타 직종에서 관련 선행연구가 이뤄지기는 했지

만 측정도구 및  대상 표집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와의 구체적인 비교

에 어려움이 있다. 김형미[13]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치과

위생사와 치위생 전공 학생 모두에게서 전문직 정체성

의 하위요인 중 ‘위임된 권한 발휘도’가 가장 높은 점수

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점수로 확인 된 것은 치과위생

사는 ‘전문직 단체 활용도’,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학문

적 역량 강화욕구’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는 현실적으로 협회 차원의 소속감이나 협

회가 치과위생사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을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하며, 치위생 전공 학

생들은 졸업 후 학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세

미나와 보수교육, 치과전문지나 치위생전공학회지에 대

한 관심과 인식 부족의 결과로 생각되어 학교차원에서

의 안내 및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을 

살펴보면, 지원동기, 학과 만족도, 실습기관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먼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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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심 및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학)과를 지원한 

경우가 다른 이유에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15,2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40], 작업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1]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치위생(학)과 만족도와 실습기

관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5]의 연구에서도 전공 선택 만족

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고, [23]의 연구에

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직업정체감

이 높게 나타났으며, [42]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

습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아져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전문직 정체성은 임상실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경험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문직 정체

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1]의 간호 대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임상실

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의 연구에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는 

학과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

와의 갈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설명력은 17.9%였다. 

즉, 학과 만족도가 높고 임상실습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적으면 전문직 정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학과 만족도는 낮아지고 반면, 학과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진

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 형

성 시 겪게 되는 갈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직업정

체감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6,23,43].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문직 정체성 확

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치위생(학)

과 임상실습 교육 표준안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고 평가해봄으로써 전공 

및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둘

째,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고충에 대한 관찰과 소통을 

위한 대학과 실습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촉진

자 역할의 담당자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리에 필요한 인성교육 및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과 

실습기관,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방법 도입과 이를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과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아 직접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치과위생

사 대상으로 개발된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를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활용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향후 연구대상 확대를 통한 일반화가 필요하며, 전

문직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개인 및 실습 의료기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

는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으로 무례함

은 1.81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3점, 전문직 

정체성은 4.12점으로 나타났다.

2) 전문직 정체성은 지원동기(<0.01), 학과 만족도

(<0.001), 실습기관 만족도(<0.01)에서 집단 간 평

균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r=.696)는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

레스와 전문직 정체성(r=-.150)은 부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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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학과 만

족도(β=0.358 p<0.001)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β=-0.196 p<0.001)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9%였다.

이에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필요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

감과 자존감을 고취 시켜야 한다. 또한 담당 교수는 학

생과의 지속적인 면담으로 임상실습 전 개인 특성 및 

실습 기관 배정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학과 만족도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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